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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로

김   은   하                    박   한   솔†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0명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BJW를 측정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집단자

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집단자존감의 하위유형(멤버쉽, 사적, 공적, 정체성)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체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유형의 조절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 그리고 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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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은 오래된 사회 의제 중 하나이지만, 

특히 최근 ‘미투’ 사건이 발생하고 온/오프라

인에서 여성혐오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한국여성

민우회, 2017). 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성

차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김수한, 

신동은, 2014),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연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116위였

고, 경제 참여․시회(예. 남녀 간 임금격차) 

및 정치 부분에서의 양성 평등 수준은 세계평

균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삭, 

2017).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2017)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93%가 

“한국을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여성들이 경험

하는 성차별의 예로는 고용 및 승진차별, 

남․녀 간의 임금격차, 성희롱, 성폭력, 결혼,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회식문

화 등이 있으며(박지현, 탁진국, 2008; 안상수, 

김금미, 2010;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사실상 가정과 직장

이라는 두 가지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장재윤, 김혜숙 2003) 가정 일 간의 갈

등을 겪고 있다(이주일, 유경, 2010; Kim & 

Shim, 2016).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소수

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은 여

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원 중 하나

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scher & Holz, 2010; Okechukwu, 

Souze, Davis, & Castro, 2014). 예를 들어,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높이고, 심각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탁진국, 

2008; Kira, Shuweikh, Kucharska, Abu- Ras, & 

Bujold-Bugeaud, 2017).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

하는 성차별경험은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을 야

기하고 낮은 생산력, 낮은 직무 만족, 낮은 경

력 몰입 그리고 높은 이직 의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김금미, 2010; 

Burke & Mikkelsen, 2005).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WJ란 해외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

히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세상은 정당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할 만큼 보상을 받는다

는 믿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BJW는 타인과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혹은 자

신이 속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데, 가령, 부모와의 갈등

(예. 부모의 폭력, 부모의 알코올 중독), 또래

괴롭힘 혹은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많

이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ia, Kamble, & Dalbert, 2009; 

Schaafsma, 2013; Zhang & Zhang, 2015). 특히, 

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차별

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

기 위해 ‘세상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낮은 BJW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ch & Chang, 2007). 즉, 차별을 많이 경험할

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신뢰

롭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을 독립변인으로, BJW를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여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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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BJW에 주목

한 이유는 첫째, 최근 오랜 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 높은 미취업률과 비정규직률, 그리고 정

치 및 경제적 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

들이 불공정성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유명순, 

2016). 둘째, BJW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내적 변인이기 때문인데(Dzuka & 

Dalbert, 2007; Jiang, Yue, Lu, Yu, & Zhu, 2016), 

예를 들어, Lucas(2009)의 연구에 따르면, BJW

는 높은 심리적 안녕감, 통제감, 긍정정서,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Lucas, 2009; Otto & Dalbert, 2005),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적극적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lbert, 2001; 

Poon & Chen, 2014). 셋째, BJW가 성차별경험

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

이기 때문인데, 가령, Lipkus와 Sielger(1993), 

Liang과 Borders(2012) 그리고 Schaafsma(2013)은 

인종이나 성차별경험이 낮은 BJW를 통해 심

리적 디스트레스, 우울을 야기하고 심리적 웰

빙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차별경

험으로 인해 낮아진 BJW는 궁극적으로 심리

적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BJW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저항 

모델(stress-resistance model; Holahan & Moos, 

1991)을 토대로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트레

스-저항 모델은, 스트레스가 늘 심리적 부적응

을 초래한다는 전통적인 스트레스 모델과는 

달리,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저항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요인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Meyer’s(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저항 연구

는 차별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내적,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관련 연구

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늘 낮은 BJW로 이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에 따르

면, 직장 내 성차별경험과 BJW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효과크기는 mediu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en, 

Liu, Zhao와 Shi(2015)의 연구에서도 성차별경험

과 BJW간의 관계 효과 크기는 small∼medium 

정도에 그쳐,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지만,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다. 관

련 연구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이 심리적 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요인

으로는 통제감, 자존감, 낙관주의, 미래에 대

한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수용 등이 보고

되었다(Chen, Mallinckrodt & Mobley, 2003; 

Kaiser, Major, & McCoy, 2004; Moradi & Subich, 

2004; Noh, Beiser, Kaspar, Hou, & Rommens, 

1999). 이러한 조절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자

존감, 특히 성별집단자존감에 주목하여, 개인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집단자존감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자존

감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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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은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라는 두 가지 차

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Tajfel, 1982), 전자는 

개인적 정체감(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과 관련이 있

고 후자는 사회적 정체감(사람들이 자신이 속

한 사회 집단(예. 국가, 성, 지역)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과 관련이 있다(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즉, 개인적 

정체감이 긍정적이면 개인자존감이 높고 사회

적 정체감이 긍정적이면 집단자존감이 높다는 

것이다.(김혜숙, 1993). 개인은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되는데, 그 중 성별과 관련한 집단자존감을 

성별집단자존감이라 부른다(박용두, 이기학, 

2008). 달리 말하면, 성별집단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별집단자

존감이 높은 여성은 여성이라는 집단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며 여

성이라는 사실이 개인의 정체감에서 큰 부분

을 차지한다(원숙연, 최윤희, 2015).

집단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Luhtanen와 Crocker(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자존감에 있어 개인차를 보이듯이 집단자

존감에 있어서도 개인차를 보이며, 여러 연구

를 통해 개인자존감과 집단존중감은 서로 관

련이 있지만 독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Corning, 2002; Yu, Zhou, Fan, Yu, & Feng, 

2016). 집단자존감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크게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데(Crocker & 

Luhtanen, 1990), 먼저, 멤버쉽(membership) 차원

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동기와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private) 차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의미한다. 셋째, 공적(public) 차원은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정체성

(identity) 차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라는 것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

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집단자존감이 개인에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한 차원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김민정, 현

명호, 2010; 이응택, 이은경, 2016; Moradi & 

Subich, 2004)에서는 개인자존감만 측정 및 분

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자

존감이 성차별경험을 완충하는 개인내적 요인

임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해외의 몇몇 연구

에서 집단자존감의 조절 및 완충 효과가 보고

되었는데, 가령, Corning(2002)의 연구에 따르

면, 성차별경험은 집단자아존중감이 낮은 여

성에게서만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rmenta, 

Knight, Carlo와 Jacobson(2011)의 연구와 Liu와 

Zhao(2016)의 연구에서도 집단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인 집단정체감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자존감이 높을수

록, 차별경험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것

이다. 유사하게, 몇몇 연구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많

은 개인이 차별을 경험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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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그 집단의 다른 구성

원과 많은 교류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ischer & Shaw, 1999; Lee, 2003), 집단자존감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한

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유두

련, 2014),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확장시켜 집

단자아존중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별집단자존감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개인자존감을 통

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개인자존감을 통

제한 상태에서 성별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자존감이 자기가치 및 자기평

가와 관련된 변인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인

지적 요인(김성범, 김진숙, 2011)이며 집단자존

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자존감

은 많은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

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학교폭력 피해경험, 

차별경험과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최미례, 이인혜, 2003; Fisher & 

Shaw, 1999; Liang & Fassinger, 2008; Moradi & 

Subich, 2004; 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성별집단자존감의 고유한 조절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차별경험은 

BJW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개

인자존감이 성차별과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지

만 자존감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자존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개입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존감과 더불어 집단자

존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의 동양

인에게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한유화, 정진경, 2007), 집단자

존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가? 둘째, 집단자존감, 특히 여성으로서 

집단자존감(이하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

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난다면, 사후 분석으로 성별집단

자존감의 하위요인인 멤버쉽, 사적, 공적, 정

체성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여전히 많은 한국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

험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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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와 수도권에 소재

한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 설문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해, 자발적인 

참여, 정보의 익명성과 보호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모든 참여자

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

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0.60세(SD= 

11.63)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112명(37.3%), 기

혼 178명(59.3%), 이혼 혹은 별거 9명(3.0%), 사

별 1명(0.3%)이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38명(12.7%), 30대 

77명(25.7%), 40대 113명(37.7%), 50대 46명

(15.3%), 60대 이상 26명(8.6%)이었다. 또한, 최

종학력은 초, 중학교 졸업 1명(0.3%), 고등학교 

졸업 58명(19.3%), 대학교 졸업 218명(72.7%), 

대학원 졸업 이상 23명(7.7%)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94명(31.3%), 영업직 3명

(1.0%), 생산/노무직 7명(2.3%), 서비스직 18명

(6.0%), 전문직 37명(12.3%), 자영업 18명(6.0%), 

학생 18명(6.0%), 주부 88명(29.3%), 무직 16명

(5.3%)이었다. 

측정도구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

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

났다(내 삶의 70%이상의 시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

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Klonff 

등(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는 .96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임금인상, 승

진, 좋은 직장 또는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성차별적 농담이나 여성을 비하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가 있다.

개인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

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

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이훈진 등(1995)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

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

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

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

다”가 있다.

성별집단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별집단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Luthanen(1990)이 개발

하고 김혜숙(199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고 박용두와 이기학(2008)이 사회적 집단을 

성 집단으로 수정한 집단자존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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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항, 4개의 하위요인(멤버쉽, 사적, 공적,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에 

대한 집단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이훈진 등(2001)의 

연구에서 .81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

는 내 성별집단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다(멤버

쉽)”, “나는 내 성별집단이 자랑스럽다(사적)”, 

“다른 사람들은 내 성별집단에 대해 좋게 생

각한다(공적)”, “내 성별집단은 내가 어떤 사람

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정

체성)”가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

한 개인적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

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와 

김혜림(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일반

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내 삶에서 일

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공정하다고 믿는다”가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 상

관분석,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고, 성별집단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1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개인자존감을, 2단계에서는 예측

변인인 성차별경험과 조절변인인 성별집단자

존감을,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

자존감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

구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모두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상분포의 기준(첨도 4

미만, 왜도 2미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

별경험은 개인자존감, BJW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인 반면에 성별집단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은 BJW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

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 여부, 직

업, 학력에 따라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

별집단자존감, BJW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결혼 여부, 직업, 학력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연령이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

자존감, BJW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연령, 결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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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직업, 학력 등과 같은 인적 변인을 통제하

지 않았다.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

다음으로, 개인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

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

창요인(VIF) 값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 값이 .1미만, 분산팽창 요인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학식, 임지훈, 2015).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개인

자존감이 BJW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자존감이 높을수

록, BJW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단계

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을 추가

하였는데, 그 결과, 성차별경험은 부적으로 유

의하게 BJW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집단자존감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BJW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

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집단자존감이 높을수

록, BJW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단

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상호작용항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집단자존

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

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집단

자존감의 평균값과 ±1SD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저, 중, 고)으로 구분한 후 성차별경험과 

변인 1 2 3 3.1 3.2 3.3 3.4 4

1. 성차별경험 -

2. 개인자존감 -.200** -

3. 성별집단자존감 .295** .022 -

  3.1. 멤버쉽 .283** -.099 .756** -

  3.2. 사적 .304** .078 .752** .408** -

  3.3. 공적 .367** -.134* .687** .493** .381** -

  3.4. 정체성 -.086 .194** .635** .259** .344** .124* -

4. BJW -.248** .401** .136* -.043 .161** .008 .239** -

M 2.242 3.347 2.663 2.706 2.553 2.396 3.020 3.660

SD .897 .641 .446 .546 .547 .696 .797 .923

왜도 .993 -.135 -.111 .077 .241 .078 .118 -.395

첨도 .977 -.200 1.738 .532 .685 -.356 .276 .177

*p<.05. **p<.01

표 1. 측정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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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BJW

B SE β t ∆R2 F

1 개인자존감 .577 .076 .401 7.549*** .161 56.989***

2

개인자존감 .503 .075 .349 6.657***

.065 28.720***성차별경험 -.244 .056 -.237 -4.322***

성별집단자존감 .409 .111 .198 3.678***

3

개인자존감 .498 .075 .346 6.633***

.012 22.973***
성차별경험 -.286 .059 -.278 -4.816***

성별집단자존감 .385 .111 .186 3.470**

성차별경험×성별집단자존감 .205 .095 .119 2.160*

*p<.05. **p<.01. ***p<.001.

표 2. BJW에 대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b SE t LLCI(b) ULCI(b)

성별집단자존감

High -.194 .061 -3.204** -.314 -.075

Med -.286 .059 -4.816*** -.403 -.169

Low -.377 .084 -4.521*** -.542 -.213

**p<.01. ***p<.001.

표 3. 성별집단자존감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1.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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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W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표 3과 

같이,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

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존

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낮은 BJW로 이

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집단자존감 하위요인의 조절 효과

마지막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집단자존감의 4개 

하위 차원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성차별경험과 멤버쉽 차원의 상호작용, 

성차별경험과 사적 차원의 상호작용, 성차별

경험과 공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차별경험

과 정체성 차원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

존감의 하위요인 중, 멤버쉽, 사적, 공감 차원

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으로, 멤버쉽, 사

적, 공적 차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BJW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변인 B SE β t

성차별경험x멤버쉽 .223 .088 .151 2.539**

성차별경험x사적 .209 .086 .143 2.446**

성차별경험x공적 .162 .076 .135 2.143*

성차별경험x정체성 -.003 .065 -.003 -.050

*p<.05. **p<.01.

표 4. BJW에 대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 하

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논  의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과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

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에 대한 기대, 남성 조직적 문화, 성적 대상화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

고 있다(김은하 등, 2017). 이에 다양한 채널

(예. 온라인, 언론, 포럼)을 통해 성차별을 근

절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성평등기

본법도 시행되었지만 성차별 관련 심리학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차별경험

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

충하는 개인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해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인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 상대적 박탈감, 불공정성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김수용, 2017),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 및 이를 조절하는 개인 내적 자원

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

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

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예상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

은 BJW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부정적인 경험,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이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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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

성한다는 BJW 관련 선행 연구들(Lipkus, 1993; 

김은하 등, 2017)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Lipkus와 Siegler(1993)의 연구와 Liang과 Borders 

(2012)의 연구에서는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한 

유색인종(예. 흑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이 공

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즉 낮은 BJW를 보

이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

차별경험과 BJW간의 관련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BJW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Foley, 

Hang-Yue, & Wong, 2005)의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차별을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보이는 

이유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가설(Just 

belief hypothesis; Jost & Hunyady, 2005)에서 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이 정당하다고 믿고 세상을 합리화하려는 경

향, 즉, 강한 BJW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

만, 인종이나 성별과 같이 불가변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강한 

BJW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희망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homa, Hafter, 

Crosby & Foster, 2012; Schaafsma, 2013).

둘째, 개인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존

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Bettencourt & Dorr, 1997; 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집단자존감이 소수자들에게 보호요인이

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들어, 인종집단자존감, 성소수자집단자존

감, 성별집단자존감은 각각 인종소수자, 성소

수자,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며, 이들

이 경험하는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rning, 2002; Katz, Joiner, 

& Kwon, 2002; Kong, 2016; Sanchez & Vilain, 

2009).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유는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여성 집단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높고(멤버쉽 차원), 여성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사적 

차원), 다른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공적 차원). 또

한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타집단에 

대해 차별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

끼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고(원숙연, 최윤희, 

2015),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BJW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집단자존감의 4개 

하위 차원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멤버쉽, 

사적, 공적 차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부

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멤버쉽 차원과 사적 차원이 높을수록 자

신의 집단(예. 인종 집단, 여성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해도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Noh & 

Kasper, 2003)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

신의 민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 및 전념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민족정체성 헌신(ethnic 

identity commitment)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

트레스간의 관계를 완충한다는 Torres, Yz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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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oore(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아직까지 공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타인이 여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각하는 

여성, 즉 공적 차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성차

별을 경험할 때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끼고 

과잉일반화의 오류(예. ‘모든 남자는 여성을 

차별해’)를 할 가능성이 낮아 BJW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멤버쉽, 사적, 공적 차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체성 차원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체성 차원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데, 가령,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사람(특정 민족 집

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개인에게 큰 의미

를 지니며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

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모

호한 반응을 차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차

별을 경험한 후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Deng, Kim, Vaughan, & Li, 

2010; Operario & Fiske, 2001; Yip, Gee, & 

Takeuchi, 2008). 집단자존감의 정체성 차원이 

민족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체성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정체성 차원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도 있었는데, 특히 자신의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개인의 

경우 민족정체성이 높다하더라도 차별경험

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iu & Zhao, 2016; 

Mossakowski, 2003). 이와 같이 성별집단존중감

의 정체성 차원은 여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예. 사적 

차원)에 따라 성차별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 혹은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조

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

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조절

효과가 사적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자존감이 높다고 여성

으로서의 집단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며 반

대로 개인자존감이 낮다고 여성으로서의 집단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

는 것으로, 집단자존감 척도를 개발한 Luhtanen

와 Crocker(1992)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자존

감과 집단자존감은 독립적인 개념임을 재확인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개인자존감과 집단자

존감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

을 완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두 차원

인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역할을 구

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개인자존감이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

경험이 개인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힌 선행 연구(Leary & Baumeister, 2000)와 

일치하지만, 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Fischer & 

Holz, 2007)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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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집단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존감의 부적 상관

을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차별경험과 집

단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Corning, 2002)도 있었고, 차별경험이 집단

자존감에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도 있었다(Bourhis, Sachdev & Gagnon, 

1997). 이에,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간

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지만, 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정체감 연

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집단으로부터 차

별을 받으면 오히려 그 외집단과의 긍정적 비

교를 하게 되고, 내집단에 대한 관심, 자부심, 

소속감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Bourhis, et al., 

1997). 이러한 해석은 유색인종 정체성 발달 

모델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인종소수자들은 차별을 경험하면서 혼란, 불

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되고 

주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가짐과 동시

에 자신의 인종 집단에 대해 맹목적으로 관심

과 자부심을 느끼는 과정을 경험한다(Morten 

& Atkinson, 1983). 즉,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신

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성별집

단자존감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결

과들이 비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넘어서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인지적 변인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개인자존감만을 다룬 반면에 국내 처음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성별집단자

존감은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는 조절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을 상담할 시, 성별집

단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을 실시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멤버쉽, 

사적, 공적 차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을 내면화하여 성별집단자존감이 낮은 여성의 

경우 성차별의 부정적 영향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정체성 차원이 높은 것

이 성차별경험을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Mossakowski, 2003), 

정체성 차원 자체 보다는 다른 차원의 성별집

단자존감을 먼저 다루는 개입이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

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을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제한된 표본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구학적 

변인(예. 직업, 학력, 지역, 결혼 여부)들에 따

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는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

도는 직장 내 성차별경험을 묻는 문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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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비직장인(예. 학생, 주부, 무직자)에

게 사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 척도가 넓

은 범위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김은하 등, 2017), 본 

연구의 예비 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에 따른 

성차별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사

건 척도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취업 여부를 구

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하겠다. 셋째, 성차별사건 척도는 노골

적이고 명백한 성차별경험만 측정한다는 한계

점이 있는데, 최근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

도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adal, 2009; Sue, Bucceri, Lin, Nadal, & Torino, 

2007),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성차별

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겠다. 넷째, BJW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Schaafsma, 2013),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심

리적 적응간의 관계 또한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Dalbert 

(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BJW를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BJW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BJW를 단일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BJW

가 다차원적 개념이고 BJW의 하위요인이 상

반된 결과(예.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

고 믿는 개인적인 믿음 vs. ‘타인’이 사는 세상

이 정의롭다고 믿는 일반적인 믿음)를 보인다

고 보고한 최근의 연구를 고려할 때, 후속 연

구에서는 BJW를 다차원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척도(예. Lucas, Alexaner, Fireston와 

Lebreton(2007)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

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혹은 Stroebe, 

Postmes, Tauber, Stegman과 Jonn(2015)의 5 차원

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를)를 사용

하여 구체적으로 BJW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만 그리 크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

는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요인(예. 내적통제, 대처전략, 사회적지지, 

역할에 대한 만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

근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시 제기된 성차

별 그리고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및 인지적 요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

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점을 밝힘으

로써 개인자존감과 더불어 성별집단자존감에 

대한 연구와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여성들

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요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촉진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실태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

한 개입을 마련하는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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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belief in a just world: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s a moderator

Eunha Kim                    Hansol Park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elief in a just world (BJW) after controling the 

effect of personal self-esteem. For this, we measure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nd BJW in a sample of 300 women and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the effect of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JW. That is, as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became greater,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BJW decreased. In addition, we tested if four aspects of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e.g. membership, 

private, public, ident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JW. It 

was found that all of the four aspects except identity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Key words :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belief in a just world


